
▶공지사항 ◀
 • 3월 22일 회주스님 법회

 • 불타 예술제 안내

  4월 12일 불타 예술제 1차 리허설

  5월  3일 불타 예술제 2차 리허설

  5월 16일 불타 예술제 - 오후 7시 30분 관음전

 •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5월 17일 일요일 오전 11시 관음전 

 ※ 초파일 연등 접수 $100, 영가등, 사업등. 
▶기 도 동 참(3월 15일 – 21일)◀

 • 법등: 최순용 김지윤 김영이 이미나 최성만 박규환 정영교 
송주신 김기현 음주희 김성훈 무명 조성열 김미지 김승한 
김미경 기맥영 김대성 김대유 김미경 
 • 인등․만등: 최순용 최문자 최창염 최희경 최원상 J.T. Fisher 
Addie Fisher 엘리사 로버트 마이크 시드니 한성숙 Liam 
김심아 김희상 김카일
 • 연등: 김영율  • 기도: 윤여원 김택영
 • 대중공양: 이종원(고일) 홍선덕화(떡, 꽃)

▶법회 및 기도 안내◀
 •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00 – 12:30
 • 합 창 단: 매주 목요일 저녁 8:00-9:30
            매주 일요일 오전 10:00-10:50, 오후 2:00-3:00
 • 영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20분
 • 어린이 법회: 일요일 오전 11시 
 • 청년(선우회) 법회: 일요일 오후 2시 
 • 어린이 한글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참선수행: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회주: 현성스님

• 주지: 성향스님 일요법회 불기 2559(2015)년 
3월 22일 제 32호

4360 W. MONTROSE AVE., CHICAGO, IL, 60641  T:773-286-1551

 행복하고 싶어요

 
 누구나 생활상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정신적으로

나 육체적으로 건강하며,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이 사실이고,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도 사실이며, 언제 죽을 지도 모르고, 무슨 병

으로 얼마나 고생하다 죽을 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에 예외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은 자기

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 사실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냥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

하는 사람은 생활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사물을 바로 인

식하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사실을 바로 인식하지 못

하고 하는 생각, 말, 행동이 씨앗이 될 때, 미래에 맺어지는 

뜻밖의 열매로 인한 과보로 고생이 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도 모르고 하는 생각, 말, 행동은 사실보다 감정

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사실을 외면함으로 어리석다고 하고, 
감정에 치우침으로 화를 다스리기 어렵거나 우울증이나 좌절

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성

품이기도 하고, 망상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성품이기도 합니

다. 그러므로 나를 포함해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죽는다.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없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무슨 

병으로 얼마나 고생하다 죽을 지도 모른다. 



  이 준엄한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 모든 사람들은 누구

나 죽음을 향해 행진하는 도반이고, 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고민을 갖고 있음을 공감하므

로, 우리들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자비심이 스스로 

울어나게 됩니다.
 사람은 어린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장년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업의 덩어리로 성품이 결정되어 있습

니다. 그러나 부처님 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자

신의 성품이 가장 온전하고 완전해서 조금도 보텔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가장 귀중하고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렇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부인 보고 “당신은 이것만 

고치면 참 좋겠어.”라고 제언을 하면, 속으로 오히려 남편의 

고집을 탓합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하는 제언도 남편이 겉으

로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은 

모두 자신은 온전하고 완전해서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는 믿

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성향은 남이 하는 일을 내 마음대로 분별

하고, 시기질투심이 복합적으로 일어나, 이러쿵저러쿵 복잡하

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가정이나 사회 조직의 분위기를 

불편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며, 신경 쓰게 하는 스트레스를 

가중 시킵니다. 이러한 현상이 절에서 일어나게 되면 편안을 

얻기 위해 부처님 뵈러 와, 오리려 스트레스만 받아갈 수 있

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불자로서 반드시 남도 위하고, 자기도 

위하며, 무엇보다 절에 오시는 모든 불자님을 위해 자기 스스

로 자기 성품을 어떻게 변해가야할지 고민해 봐야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믿기 때문

에, 남이 자기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말과 행동을 받아드릴 사

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을 탓하거나 원

망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본인의 마음속에 불안한 씨앗을 

심어 자기 악업을 가중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씨를 

심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원망하는 대상인 사람은 더욱 

강도 높게 그 사람을 질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잘못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하면 악업만 더 짓게 되니, 밖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말라. 그 원인은 자기 안에 있으니,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는 방법이 108배, 참회기도, 
염불, 독경, 참선 등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법 공부하

고 수행하다보면 지금까지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쌓아 놓은 업(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순

간입니다. 이때부터,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 업(業)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야한다는 각성(覺性)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업장소멸을 위한 기도, 선행(善行), 선업(善業), 
공덕(功德) 등의 덕행(德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덕행

을 쌓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쉬운 말로 복(福)짓는 선행(善
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덕행을 쌓아 행

복하기 원하는 쉬운 기도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하나 밖에 

없는 귀한 나 자신이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 바랍

니다.
 



                


